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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산악박물관, ‘한반도의 산’ 주제로 영상 전시 기획

“산이야말로 정치에서 벗어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했다”
 
‘한반도의 산’을 주제로 남북한의 여러 산에 관한 영상 전시를 기획한 베아트 해클러 스위스 산악박물관 관
장이 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해클러 관장을 비롯해 영상 감독 지안 주너, 촬영 감독 카타리나
쉐링 등 제작팀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북한 평양을 시작으로 백두산과 금강산, 한국 제주도
한라산을 오르며 산 풍경뿐만 아니라 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산에 대해 얘기합시다’라는 제목의 40시간 짜리 영상에는 산 정상에서 만난 등산객과 산에 오르기 전 만
난 주민 등 약 40 명과 나눈 인터뷰가 담겼다. 주너 감독은 평양 모란봉 공원에서 만난 한 여교사와의 대화
를 소개하며 “시골에서 자란 그는 우리에게 산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산을 오르는 것, 혼자 정상을
향해 가는 것, 산을 오를 때마다 변하는 공기와 식물 등이 본인에게 선사하는 기쁨 등에 대해 말해줬다”고
전했다. 감독은 “여교사가 한 말은 마치 (스위스 남동부) 그라우뷘덴 출신인 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는 알프스 산맥을 품고 있는 산악국가 스위스, 국토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공통점
이 많다는 데서 시작됐다. 두 나라 모두 ‘산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스위스 국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북한 및 한반도의 모습을 편견 없이 소개하자는 취지다. 
 

 
해클러 관장은 “산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지 북한 전문가이
자 전시 잡지 저자로 참여한 뤼디거 프랑크는 “‘산’은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한 창의적 접근 방식”이었다면
서 “스위스와 한반도처럼 산이 많은 나라들에서 산은 국민의 정체성, 문화 그리고 경제의 일부분이 된
다”고 설명했다. 
 



 
해클러 관장은 한라산 촬영 후 2주간 더 한국에 머물렀다. 그동안 그는 강원도 설악산을 등산하고 강원도
속초의 국립산악박물관에서 열린 전시 개관식 준비 일을 도왔다고 한다. 해클러 관장은 “언젠가 한국에서
‘산에 대해 얘기합시다’ 전시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스위스 산악박물관은 1905년 베른에 설립됐다, 처음에는 현지 최대 등산 동호회인 스위스 알파인 클럽
(SAC)에게 등반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박물관으로 시작했다가 전시 범위를 산과 문화로 넓혀갔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회의 관람객들이 큰 감동을 받고 있다. 몇몇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반도의 모습에 혼란
스러워 하기도 한다”며 “뭐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시회는
내년 7월 3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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